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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정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배당금의 확정배당금(금리차배당)의 경제적용어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계약자를 기만한점.
      삼성생명보험직원의 결정적인(예정이율) 서류누락으로 만기보험금을 전액 수령못하게 한점.

가). 1989년 10월 20일 증권번호 14736062호 보험기간 22년 납입기간 15년 
만기일자는 2011년 10월 20일로 정한 삼성영재 교육보험(종합형)에 대하여 가입
2011년 10월 20일 계약종료되었습니다.

나). 위 가항의 성실히 납부하였고, 가입설계서상에 계약자 생존시 지급받을 
총합계지급액 35,170,000원에서 학자금 20,500,000원 및 축하금 6,100,000원을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확정배당금 8,570,000원은 미지급상태입니다.

다). 삼성생명측의 주장인 
  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이 동일 보험년도중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라한다) -0.5% 낮은보험으로써 매보험년도말 현재 유효하나 계약으로 한다.
  위 문항의 금리차배당금인 확정배당금으로 계약자를 기만하였습니다.
확정보험인 확정금리(예정이율)의 총합계지급액이 배당금의 은행금리영향을 받는
금리차배당금을 확정배당금으로 사용하여 계약자를 혼돈되게 말입니다.
결론은 총합계지급액은 금리변동이 없이 총합계지급금은 지급되는것입니다.

라). 예정이율이 표기된 문항이 있으면 지급하겠다고 한 회사직원은
  사업방법서의 예정이율문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업방법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차후 예정이율문항이 있는 사업방법서를 법원에서 받은 것을 발견하여 지급요구를 하니 이번에는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지급거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정당한 지급요구를 구하였는데,
 그동안 회사측에서 묵살, 지급 거절되었는데 말입니다.

마). 화폐상승에 따라 미지급금 8,570,000원을 10년의 세월만큼 곱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바). 지급시일은 서류검토를 다하실수 있는 기간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급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